【재경조찬】2016.7.25 월요일

1. 거시, 데이터
1.1 G20공보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G20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야기하는 경제 및 금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존 환율 관련 합의를 재확인함. 
1.2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 : 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 호전 태세를 보였고 물가와 또한 취업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음. 통화 바스켓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고 시장의 자신감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 중국은 앞으로 정책의 규칙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임. 
1.3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쟝차오(姜超)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자산 운용 시장이 분화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이번의 상품가격 상승은 공급 위축에 따른 가치 재평가가 그 주요 원인임. 부동산업의 가치 하락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이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끝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1.4 21세기 : 차오르(超日)의 디폴트 선언 이후 최근에도 주요 채권 품종들의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고 있음. 2016년 채무융자 수단의 연간 채무이행 규모가 4.45조위안에 달하고 회사채와 기업채가 더해지면서 올해 채권시장은 채무이행 압박에, 기업은 재융자 압박에 직면해 있음.
1.5 천위루(陳雨露)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가속화, 위안화의 SDR 가입,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국가전략의 실시에 따라 위안화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위안화의 사용 영역와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1.6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 : 기업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체계적, 지역적인 채무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음.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 손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공공재정의 개입을 쉽게 논해서는 아니됨. 예방과 감독관리의 중요성 강조.
1.7 영국 <가디언>誌 : 유럽연합은 영국에게 노동자 자유 유입 제한 및 유럽연합 단일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등 '특권'을 7년간 부여하는 중대한 양보를 고려 중에 있음. 영국 및 유럽연합의 고위 관리층이 해당 사실 확인. 

2. 부동산
2.1 증권시보(證券時報) : 화샤(华夏)신공급경제학연구원의 자캉(贾康) 원장은 단순한 상업시장에 의존해서는 현단계 3선, 4선 도시의 재고를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전반적인 정책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서 장강삼각주 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마을'이 3선, 4선 도시 효율적인 재고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
2.2 법제만보(法制晩報) : 올해 안으로 베이징 조양(朝陽)구의 헤이좡후(黑莊戶) 단지에서 최초로 철강구조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 예정. 철강구조주택은 보온성과 방화성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음. 그 외에, 퉁저우(通州)구에서 집중급열 시설 및 에어컨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에너지 소모량이 제로에 가까운 '피동(被動)주택' 건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3. 시장
3.1 양광망(cnr.cn) : 현재까지 25개 성·자치구·직할시가 2016년도 상반기 GDP 데이터를 발표함. 그 중에서, 시짱(西藏), 충칭(重慶) 및 구이저우(貴州)의 경제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성장율 모두 10%를 초과하였음. 2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상반기 경제성장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였음.
3.2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부장 : 스마트 제조 시범 특별행동을 실시한 이래 지난 2년간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업종, 기업이 협동하여 추진하고 시스템통합업체, 장비제조업체, 연구기관, 이용자가 연합하여 실시하며 스마트 제조를 촉진하는 등 양호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3.3 통계국 쉬이핀(許亦頻) : 일전에 개최된 "통계 및 빅데이터 혁신·응용 공개 포럼"에서 통계국은 17개 빅데이터기업과 전략적제휴협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민간의 통계방법을 채납하여 정부통계 데이터를 보완하고 빅데이터기업의 데이터를 거시적 경제형세를 판단하는 보조적 근거로 삶을 것이라고 밝힘. 
3.4 인민일보(人民日報) : 올해 3월 말 국무원판공청이 각 지방정부의 중고차량 이전 제한 정책 제정을 금지하는 의견을 공표한 이래 17개 성(省)이 지금까지 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있음. 전문가는 "이전 제한"을 대표로 하는 지역봉쇄를 타파하여 전국 범위 내의 통일되고 질서 있는 중고차량 거래시장의 형성을 가속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지적함.
3.5 我的鋼鐵(mysteel.com) : 지난주 중국 강철현물종합지수는 주간 1.65% 하락한 93.17포인트로 거래 마감. 현재 블랙 계열 선물 종류의 가격 파동이 비교적 크며 강철괴 가격은 톤당 2000위안대로 하락함. 강철 현물 시장가격은 대폭 하락하였으며 그 중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큼.
3.6 중국청년보 ： 간쑤성(甘肅省) 공상행정관리국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위챗(微信)을 통한 구매 행위는 개인 간의 거래에 속하며 새로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발표. 보고서는 대중에게 위챗을 통한 구매를 하지 말것을 권유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웨이디엔(微店)"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영리성 행위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임.
3.7 신화통신(新華社)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에서 리프트 밸리열 환자 1명이 확진을 받음. 전문가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염병은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낮음. 지금까지 30여개 국에서 리프트 밸리열 감염 확진이 발생하였고 감염 후 대부분 환자들의 증상이 비교적 경하며 소수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4. 증시
4.1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2일 상하이·선전 증시의 유통주 시가총액은 37.38조위안으로 주간 0.98% 감소. 양 증시의 평균주가는 10.21위안으로 주간 1.26% 하락. 상하이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109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14.92이며, 선전 증시의 상장회사 수는 1,787개이고 평균 주가 수익율은 41.25임.
4.2 우칭(吳淸) 상하이증권거래소 이사장 ：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후강통(戶港通)", 중구국제거래소주식유한공사(약칭"中歐所") 및 연구 중에 있는 "후룬퉁(戶倫通)"과 상하이자유무역지구 플랫폼을 통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자본시장은 위안화 국제화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임. 

5. 국제
5.1 독일연방은행장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유럽의 경제 발전에 변화가 발생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올해와 내년 글로벌 경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2018년 독일의 경제성장속도가 0.2-0.3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5.2 지난주 금요일 발틱해 건화물 운임지수(BDI)는 1.1% 하락한 718포인트 기록, 주간 3.62% 하락.

6. 외환
6.1 지난주 금요일, 중국 위안화(CNY) 대 미국 달러화의 환율은 0.12% 상승한 6.6704에 거래를 마감하였으며 주간 0.15% 상승. 위안화 기준환율은 6.6669를 기록했고, 주간 0.2% 상승. 
6.2 제일재경(yicai.com) : 7월24일,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 2016> 편집위원 샹숭줘(向松祚)는 기자발표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위안화는 2년안에 엔화와 파운드화를 추월하여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7. 미국증시
7.1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는 0.29% 상승하여 18,570.85 기록하였고 주간 0.29% 상승. S&P 500지수는 0.46% 상승한 2,175.03 기록하였고 주간 0.61% 상승. 나스닥종합지수는 0.52% 상승한 5,100.16 기록하였고 주간 1.4% 상승.

8. 석유
8.1 지난주 금요일,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9월 선물 가격은 1.25% 하락한 배럴당 44.19달러를 기록하였으며, ICE 브런트 원유의 9월 선물 가격은 1.1% 하락한 배럴당 45.69달러를 기록했고 주간 4% 하락.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역대 동일 시기 최고치인 5.195억배럴에 이르렀고, 지난주 원유 및 가공유의 재고량 합계는 252만배럴 증가하였는 바 원유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